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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서론
최근 배열안테나를 사용하는 무선시스템은 다양한 분

야의 시스템에 접목되고 있다. 하지만 제한된 플랫폼에

배열안테나가 배치되는 경우 인접소자 간 상호결합특성

에 의해 성능왜곡이 심화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.

격리도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배열된 소자 사이에 메

타물질, air gap, PEC wall 등의 구조를 배치하는 방법

이 활발히 연구되어 왔지만[1], 배열안테나의 개별소자

가 서로 다른 동작 모드를 가짐으로써 격리도를 향상시

키는 연구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.

본 논문에서는 각각 기본모드와 고차모드를 갖는 두

개의 개별소자를 배열하여 상호결합특성을 개선한

dielectric resonator antenna (DRA)를 제안한다. 제안

된 안테나는 추가적인 격리도 개선을 위해 air gap 구

조와 PEC 내벽을 포함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개별소자간

높은 격리도 특성을 유지하며 서로 다른 동작모드를 갖

는 것으로 확인된다.

Ⅱ. 본론
그림 1은 제안된 안테나의 형상을 나타내며, 이 안테

나는 서로 다른 동작 모드를 갖는 두 개의 DRA로 구

성된다. 추가 격리도 특성 확보를 위해 개별소자 사이

에 air gap 및 PEC 내벽 구조를 포함하며 내부 및 외

부소자의 유전율은 각각 εr1 = 19, εr2 = 9 이다. 

그림 1. 제안된 안테나의 형상

그림 2는 1.575 GHz에서 제안된 안테나의 Active

element pattern (AEP)을 나타낸다. 푸른색 실선은 내

부 포트를 사용했을 때 기본모드로 동작하는 AEP를

나타내며 붉은색 실선은 외부 포트 사용 시 고차모드로

동작하는 AEP를 나타낸다. 안테나의 최대 이득은 기본

모드와 고차모드 사용기 각각 0.25 dBi, 4.69 dBi로 나

타나며 이와 같이 두 소자의 동작모드가 다른 경우 개

별소자 간 격리도 특성은 PEC wall의 높이에 따라 –

13.5 dB부터 최대 –17.5 dB로 나타난다. 

그림 2. 개별소자의 AEP

III. 결론
본 논문에서는 상호결합특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

동작 모드를 갖는 두 개의 개별소자로 구성된 DRA를

제안하였다. 제안된 안테나는 1.575 GHz에서 동작하며

급전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동작모드를 갖는다. 기본

모드로 동작 시 최대 0.25 dBi의 이득을, 고차모드로 동

작 시 최대 4.69 dBi로 나타나며 소자 간 격리도 특성

은 최대 –17.5 dB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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